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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지킨 우리 바다 37년...정년 퇴직 앞둔 권중철 기장

- 중부해경청 인천항공대 권중철 경위, 무사고 비행 5천 2백시간 -

“하늘에서 청춘을 바쳐 지키던 아름다운 우리 바다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37년 9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바

다를 하늘에서 지키던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 기장 권중철 경위(60

세)가 11월 23일 마지막 고별 비행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에서 태어나 1985년 해군사관학교(39기)를 졸업한 권 경위는 대

한민국 해군에서 20년, 해양경찰에서 17년 등 총 37년 9개월 동안 헬

기 조종사로 근무했다.

권 경위는 해양경찰과 해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무사고 비행 

5천 2백시간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고, 오는 12월 말 젊음과 열정을 

바친 해양경찰을 정년퇴직한다.

해군 항공대에서 소령으로 전역한 권 경위는 지난 2005년 해양경찰에 



투신하여 해경헬기 조종사로 17년 동안 서해, 동해, 남해, 제주 등을 

거치며 조국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켰다.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기상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우리

나라 바다를 37년 9개월 동안 비행한 권 경위는 5천 2백시간 동안 무

사고 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동료, 후배들과의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라고 전했다.

“바다 위를 헬기를 타고 비행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

양경찰 헬기에 탑승해서 함께 비행하는 부기장, 정비사, 전탐사, 항공

구조사와 항상 솔직하게 대화하고, 기장이 동료들과 사소한 의견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항공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981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85년 졸업한 뒤 헬기 조종사가 된 

권 경위는 해군에서 대함 및 대잠 작전 헬기인 ALT-Ⅲ(알루엣-3)와 

UH-1H, 고정익 항공기(T-41, T-37) 등을 조종했고, 해군 헬기 조종사

를 양성하는 조종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해군을 전역한 뒤 해양경찰에 들어온 이후로는 해경이 운용하는 

AW-139, 팬더, 카모프, 흰수리 등의 헬기를 모두 조종했고, 바쁜 비행 

일정 속에서도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권 경위는 해양경찰 재직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2021

년 2월 경북 경주 앞 해상에서 전복된 거룡호 전복 사고를 꼽았다.

“헬기를 타고 사고 해상 부근을 수색하다가 어선이 전복된 후 이틀 

만에 실종된 선원을 발견했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해상 수색 노하우로 하늘에서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말 정든 해양경찰 인천회전익항공대를 떠나는 권 경위는 해

양경찰과 해군에서 근무한 선후배와 동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

했다.

“지금까지 제가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없이 비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주었던 해양경찰과 

해군의 선배, 동료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항공구조사들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

는 권 경위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기도가 있어서 무사히 정년 퇴

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믿는다”며, “해양경찰을 떠난 후에도 우리나

라 해양경찰과 항공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정

년 퇴직 후의 계획을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회전익항공대장 이병찬 경감은 “조그만 실수

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 분야에서 37년간 5천 2백시간을 무사

고로 비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권기장의 조종 실력, 인화력, 인품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조국의 바다를 하늘에

서 지킨 권경위의 노고에 항공대원 전원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

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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